물리학으로 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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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GoBack]잠깐 눈을 들어 창밖을 보라. 파란 하늘, 그 위를 떠다니는 하얀 구름이 보인다. 정말 아름답다. 왜 하늘은 파랄까,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물리학자는 대상을 물리학의 눈으로 보고, 물리학의 방법으로 질문하고, 또 물리학적인 답을 찾는다. 다시 눈을 들어 파란 하늘을 보자. 하늘 어디에도 “여기는 물리학의 영역이니 물리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세워진 경계는 없다. 똑 같은 파란 하늘을 보아도 인문학자가 묻는 질문은 사회과학자의 질문과 다르다.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이라는 구분은 하늘에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각각 독특한눈으로 사회를 보듯이, 물리학자도 사회를 본다. 좀 별다르게 말이다. 오늘 강연에서는 사회현상을 물리학자가 어떤 눈으로 보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